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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멀게만 느껴졌던 오차노미즈에서의 교환생활을 끝내려니,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갖고 일본에 도착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벚꽃이 피어 

있었는데 지금의 무더운 열기 아래에 있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5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에서, 그리고 오차노미즈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즐거운 

교환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었는데 오차노미즈의 유학생 

대상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지 앉아서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표를 준비하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기와라 선생님의 일본사정연습 3A 수업은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외에는 일본의 다양한 곳을 가보면서 직접 

일본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쿄의 큰 장점이 

가까운 곳에 정말 많은 미술관과 공원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쿄의 미술관과 공원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에 

여행으로 왔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도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마쿠라, 요코하마, 가와고에와 같은 도쿄 

근교는 물론이고 시간을 들여서 오사카와 교토에도 놀러 

갔습니다. 지역마다 도쿄와는 다른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보낸 시기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여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츠리와 불꽃축제에 참가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유카타를 입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일본에서의 여름은 

추억으로 남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5 개월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긴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보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했던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곳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한 채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입국과 유학 관련 복잡한 서류 절차를 도와주신 국제과의 오노 선생님, 교환학생으로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주셨던 하기와라 선생님, 그리고 항상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 주시며 저의 유학 생활을 응원해 주셨던 지도교원이신 유카와 선생님, 

기숙사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신 오토와칸의 관리인 분들, 

오차노미즈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교환 생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